
2010 년 예루살렘의 날 
 

이번 수요일은 이스라엘의 ‘예루살렘의 날’로서, 1967 년 6 월 4 일 예루살렘이 해방된 것을 

43 번째(히브리 월력에 따라)로 기념합니다. 예루살렘이 유대 민족에게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

예슈아께서는 눅 21:24 에서 예언하셨습니다 (슥 12:6 참조). 

 

안타깝게도 이슬람 지하드주의자들과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이 사건을 해방이 아닌 점령으로 보고 

있습니다.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소유하는 문제는 국제 정치 가운데 가장 논쟁의 요소가 많은 문제로 

대두되었습니다. 이 문제가 갈등의 핵이 되리라는 것도 또한 슥 12:2-3 에 예언되었습니다.  

 

유대인, 그리스도인,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라봅니다. 성경은 창 12:1 에서 

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지시하시는 데서 증거를 시작합니다. 물론 그 장소는 예루살렘으로, 

모리아 산이라고도 알려져 있었습니다. 그 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‘제물로 바치도록’ 명 받았습니다 (창 

22). 

 

창 12:1 에 대한 랍비 주석은 ‘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은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었다’고 기록합니다. 이슬람은 

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믿습니다. 예루살렘 (또는 시온)은 성경에 800 번 이상 

기록되어 있습니다. 꾸란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. 무슬림들은 메카를 자신들의 ‘성산’으로 

바라 봅니다. 동 예루살렘에 사는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는 메카를 향해 절하기 위해 자신들의 등과 발을 

성전 산으로 향하게 합니다.  

 

히브리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을 메시아 왕국의 종교적, 정치적 중심지로 보았습니다 (사 2:1-4; 미 4:1-8). 

이 곳은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수도였으며, 제사가 이뤄지던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. 요한의 계시 

가운데, 예루살렘은 하늘과 땅이 연합한 곳이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곳으로 묘사됩니다 (계 21:2, 10; 

22:2). 

 

기독교 전통을 보면, 예루살렘의 하늘의 측면이 더 강조되어 있는 반면 유대 전통은 예루살렘의 지리적 

위치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. 유대 문화에서 예루살렘의 중심성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. 

(베군, 마혼 메이르1): 

 

1. – 유대 기도 책에서, 매일 드려지는 18 개 기도 항목에는 다윗의 도성으로서 예루살렘이 

회복되기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

2. – 유월절 만찬(쎄데르)은 ‘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’라는 기원으로 마칩니다.  

3. – 모든 유대 결혼식에서는 잔을 깨뜨리며 “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찐대 내 

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찌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

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찐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찌로다” 라는 선포를 

합니다.(시 137:5-6). 

4. – 매일 식사 후 축복할 때 종교적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. 

5. – 전세계적으로 유대 회당들은 성경 궤와 기도의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지어집니다. 

 

신약 성경에서, 예루살렘은 구약에서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졌으면 다뤄졌지 덜 중요한 위치는 결코 

아닙니다. 예슈아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어졌습니다 (눅 1:10-11, 2:25, 2:36). 

예슈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할례 받으셨습니다 (눅 2:21). 예슈아께서는 성전을 치우시고 그 곳에서 

가르치셨습니다 (눅 19:25, 20:1). 예루살렘은 예슈아께서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곳입니다. 

예루살렘은 그 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곳이며, 약속대로 주께서는 그 곳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(행 

1:10-11)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1 Begun, Machon Meir 



 

예루살렘은 초대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곳입니다 (행 2:1-4). 또한 그 곳에서부터 세계 복음화의 

사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(행 1:8). 예루살렘 사도 위원회는 전세계 초대 교회의 영적 권위의 중심으로 

여겨졌습니다 (행 15:6, 22, 30). 

 

신약에서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단지 2,000 년 전에 일어난 일일 뿐 아니라, 장래의 예언들과 오실 

메시아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. 예루살렘으로부터 부흥이 번져나가 온 세계를 덮을 것입니다 (행 2:17). 

예루살렘으로부터 마지막 때의 메시아닉 운동이 시작돼, 예슈아의 재림을 바라며 “찬송하리로다 주의 

이름으로 오시는 이여-마 23:39”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.  

 

예슈아께서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시고, 메시아닉 부흥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을 당신의 재림의 전제 

조건으로 정하신 사실을 보면 이 도시의 중요성이 다윗 왕국 이상,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 이상, 초대 

교회가 겪었던 일 이상임이 증명됩니다.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.  

 

이 때문에 예루살렘은 오늘날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토록 논쟁이 많은 곳인 것입니다. 마지막 때에 

대한 모든 예언들은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몰려드는 큰 전쟁으로 마무리 되는 환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

(슥 14:1).  그 때 예슈아께서 돌아오실 것입니다. 그 분의 발이 올리브 산에 설 것입니다 (슥 14:4). 그 

분께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나라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(슥 12:2, 9, 14:3, 12). 그리고 평화와 

번영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(사 2:4, 미 4:4-6, 욜 3:17-18, 슥 14:14).  

 

예루살렘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은 실제로 그 도시 때문이 아닙니다. 예루살렘은 예슈아의 왕국의 도성, 곧 

그 분의 지상 권세를 상징합니다. 논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 권세 및 방식을 결정하실 권리가 

있는가에 있습니다. "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[메시아]를 

대적하며 " - 시 2:2  

 

하나님께서는 한 사람(예슈아)과 한 장소(예루살렘)를 택하셨습니다. 둘, 혹은 둘 중 하나를 거부하는 것은 

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는 것입니다. 예슈아의 주 되심과 예루살렘의 위치는 하나님의 권세와 

인류의 반역이 충돌하는 핵심입니다. "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" – 시 2:6 

누구를 통해, 그리고 어떻게 통치할 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(시 132:13, 17). 

 

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저희와 더불어 ‘예루살렘의 날’에 동참하며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

드립니다. "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" – 시 122:6  


